
문 화2024년 1월 31일 수요일8

고재만의
<389>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붓 끝에 담긴 삶과 철학을 엿보다

소암 현중화의 묵여뢰 (소암기념관 소장)

서귀포공립미술관 소암기념관이

새해 신(新)소장품전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

행한 개관기념전을 최근 마무리하

고 새해 첫 전시로 마련한 자리다.

30일 개막한 2024년 소암기념

과 소장품전 묵(墨)의 노래, 획

(劃)의 춤 에선 소암기념관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간 구입과 기증을 통해 수집한 소

장품 146점 중 대표작품 40여 점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

신소장작품 146점(기증 88점, 구

입 58점) 중 소암 현중화 선생의

서예작품은 138점이다. 시기별로는

1963년 해서로 쓴 인종황제권학

문(仁宗皇帝勸學) 을 비롯 1990년

대까지 다양하다. 작품들은 행초를

중심으로 하는 파체(破體)를 구사

했던 소암답게 행 초서 작품들이

주를 이루지만 전 예서, 해서, 한글

작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전시에선 소암 행 초서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묵

여뢰(默如雷): 침묵은 우레와 같

다 를 비롯해 장맹룡비(壯猛龍

碑) 를 임서한 서첩, 전서로 쓴

유심(維心):마음에 달려있다 등

을 눈여겨볼 만 하다. 때맞춰 내리

는 반가운 비라는 의미의 희우(喜

雨) , 1978년 국전 출품작인 진묵

대사시(震默大師詩) 등도 있다.

또 반야심경(般若心經) , 금강

경(金剛經) , 금강경오가해서문

(金剛經五家解序文) 등 불교에

대한 소암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

는 작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서귀포공립미술관 관계자는 소

암 현중화 선생의 철학과 조형미가

담겨있는 신규 소장품을 통해 서예

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 전시는 소암기념관 전시실에

서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관

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설 당일 및 매주 월요일

은 쉰다.

한편 소암기념관은 올 하반기

새로운 소장품을 소개하는 또 한

번의 신소장품전을 연다. 이번 전

시가 끝나면 이어 상반기 특별기획

전 중국 서안 비림 탁본전 으로

전시실을 채울 예정이며, 하반기엔

매년 개관기념전으로 선보이는

서귀소옹과 20세기 서화거장 의

아홉 번째 전시와 소암 현중화 선

생 추모전도 예정돼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어 풀이

고재만 화백

온라인 북큐레이션 매일매일 책스타그램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가 내

달부터 온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

를 제공한다.

책(Book)과 큐레이션(Curation

)의 합성어인 북큐레이션 은 특정

책을 선별해 전시함으로써 독자와

책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

한다.

온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 매

일매일 책스타그램 은 도서관운영

사무소의 SNS채널인 서귀포팔리

브 인스타그램 을 통해 8개 도서관

(삼매봉, 중앙, 동부, 서부, 기적,

성산일출, 안덕산방, 표선) 사서들

이 직접 엄선한 도서를 추천사와

함께 게시한다. 기존 도서관 공간

내부에서만 이뤄지던 북큐레이션

을 도서관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편리하

게 추천 도서를 볼 수 있게 된 것

이다.

매일매일 책스타그램 은 2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운영

된다. 오은지기자

올해 문화예술계 431건 37억여원 지원 확정

올해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대

상 지원사업이 확정되면서 문화예

술계가 본격 활동 준비에 나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4년 제

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1차 심

의 결과 총 431건 37억550만원 지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술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

계 예산 삭감 분위기에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27억9900만원 320건

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

업은 총 7억4400만원 39건을, 생활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총 1억

6250만원 72건을 지원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예

술지원사업 분야의 경우 ▷예술창

작활동지원 280건 21억1140만원

▷제주원로예술인활동지원 7건

7000만원 ▷예술창작과 발표공간

지원 5건 5000만원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6건 4억2000만원 ▷

청년예술활동지원 22건 1억4500만

원 등이 선정됐다. 장르별 지원 규

모는 ▷문학 58건 2억9900만원 ▷

시각 120건 8억3300만원 ▷음악 95

건 9억2600만원 ▷연극 15건 2억

9600만원 ▷무용 10건 1억3700만

원 ▷전통 14건 2억2600만원 ▷다

원 8건 8200만원이다.

예술지원 개인 선정자는 2월 16일

까지 주민등록 등 초본(공고일 2023

년 12월 4일 기준)을 재단으로 제출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

하려는 예술인(단체)은 2월 26일까

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

단 누리집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

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2024년 제주문화예

술재단 통합공모 2차를 2월 초에

공지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웅장한 관악 선율이

빚어낼 반지의 제왕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이

내달 12년 만에 제주시에서 정기연

주회를 갖는다. 무대는 제주 문예

회관 대극장이다.

오는 2월 15일(오후 7시30분)

펼쳐질 정기연주회는 국내 최고

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인 비

루투오조트롬본 앙상블과 이번

연주회를 위해 특별히 모인 도립

서귀포관악단 목관앙상블이 함께

한다.

비루투오조트롬본앙상블은 인천

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됐다. 서귀포관악단은 이들과

함께 이날 스티븐 베르헬스트의

트롬본 4중주를 위한 협주곡 2번

을 세계 초연한다. 작곡가가 비루

투오조트롬본앙상블과 서귀포관악

단을 위해 썼다고 밝혔다는 이 곡

은 중세시대, 낭만주의 시대에서

표현됐던 트롬본의 음색이 돋보이

는 작품이다.

마지막 무대는 요한 데 메이의

교향곡 1번 반지의 제왕 을 2023

년에 새로이 수정된 윈드 오케스트

라 버전으로 채운다.

판타지 소설의 대작 반지의 제

왕 을 모티브로 작곡된 이 곡은 5

개의 악장으로 이뤄졌다. 각 악장

마다 간달프, 골룸 등의 소설에 등

장하는 주인공 혹은 주요 에피소드

를 묘사하고 있다. 45분의 대곡으

로 스케일의 방대함과 구성의 치밀

함이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

한 관악 어법으로 이뤄져 요한 데

메이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느낄

수 있다.

이날 공연은 사전 예매 없이 당

일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관람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